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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계 영리병원 1호 

중국 싼얼병원, 사기기업으로 판명 

2014.08.28. | 이은경 연구원 | eundust@saesayon.org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으로 경자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된 

2002년 이래 12년이 지나고도 단 하나의 성과도 내지 못한 복지부의 첫 

작품인 중국 싼얼병원, 하지만 싼얼병원의 모회사인 중국싼얼건강재단은 

광산과 줄기세포 치료를 허위로 과장, 투자유치를 한 죄로 회장이 사기죄

로 구속되고 현재 사업이 정지된 상태이다. 대체 얼마나 급했으면 사기죄

로 구속되어 사업도 중단된 기업과 함께 영리병원을 짓겠다는 것인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급한 정부, 싼얼병원을 호출하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외국계 영리병원 1호1)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 싼얼병원은 중국싼얼건강재단(中国善尔健康集团)에서 추진 중인 사

업의 일환으로, 작년 8월 응급의료체계 미비와 줄기세포 치료 위험성 등으로 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영리병원의 물꼬를 트는 것이 우선이었는지 제주

도 싼얼병원 인허가를 못 박았다. 대체 어떤 병원이기에 48병상의 작은 병원을 1호

로 허용한다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에 싼얼병원과 모회사인 중국싼얼건강재단을 검

색해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3년 이후 싼얼건강재단 홈페이지는 닫혔고, 핵심

사업인 줄기세포 치료와 회장에 대한 기사도 검색되지 않았다. 대신 2013년 8월 이

후, 회장의 구속과 핵심 사업인 줄기세포 치료의 사기성을 고발하는 기사만 검색되

었다. 

1) 다른 말로는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외국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외국인이 운영에 참
여하도록 한다.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이 병상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의료기관의 지나친 특례를 지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
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들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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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기업 싼얼재단

“싼얼재단회장 翟家华 구속 수사 중

(天津民营企业家翟家华因涉嫌经济犯罪被拘捕)”2)

“싼얼재단 翟家华회장은 PPC세포기술회사의 주식과 광산을 담보로 해태海泰 회사 

담보를 통해 은행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싼얼재단 翟家华회장이 등록한 회사들은 

대부분 페이퍼 회사, 즉 채무만 있고 채권이 없는 회사다.”

“담보채권에 문제가 생겨 투자자들이 집중 상환을 요구했고 직원들은 집단 소송중

이며, 회장은 구속수사 중이다.”

중국싼얼건강재단은 원래 줄기세포 치료 기술 연구개발과 고가의 시술로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사업을 해 왔다. CSC Health Group（이하 ‘CSC그룹’）은 버진아

일랜드에 등록한 바이오건강 관련 기업이며, 그룹 산하에는 산얼생물과학기술유한회

사, 북경산얼병원（현 베이징왕징신청병원）、시단무산얼생물과학기술(천진)유한회

사、천진남개산얼세포치료 및 재생의학전화연구센터、중국시단무산얼줄기세포의학연

구원、CSC주식회사、CSC Group 등 실무 기업들이 있다. CSC그룹은 현재 중국베

이징, 상하이, 텐지,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지역에 영업 조직을 설립하여 국제수준

의 선진화된 줄기세포 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에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CSC 그룹은 핵심기술인 PPC세포치료 및 세포보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환자 자체 혹의 객체의 외주혈액에서 분리한 성숙된 줄기체를 특허기술로 

배양시켜 정향화공능을 가진 신형줄기세포로 전환시켜 환자 인체에 주사하여 병이 

발생 하였거나 기능을 상실한 세포 및 조직을 대체해 다시 건강을 되찾아주고 노화

를 방지한다. 이 기술은 CSC 그룹이 5년 전 독일세포치료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중

국에 도입하여 그 기반 위에서 자체로 새로 개발하여 응용 중에 있다. 이미 이 기술

은 유럽 공동체의 허가를 받았고 여러 국가와 지역의 특허를 받았다. CSC그룹은 국

제선진적인 PPC세포생산기술, 제품브랜드, 세포질병치료기술, 세포보건기술, 세포산

업화기지 및 과학연구기지 건설에 힘쓰고 있으며 중국 뿐 아니라 세계의 줄기세포 

의료시장, 보건시장, 체외조직공정시장을 개척하여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며 인류건강에 공헌하고 있다.3) 

이상을 보면 중국싼얼건강재단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주력인 기업

으로 PPC라 불리는 줄기세포 치료기술로 항노화, 난치병 치료를 한다고 광고해 왔

2) http://finance.21cbh.com/2014/8-12/3OMDAzNzFfMTI2NTE3OA.html 참고
3) http://www.cmnews.kr/?document_srl=1242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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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정내역 내용

경자
구역법

2002.10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룰 국회 통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하되, 설립자는 외국인만    
  가능, 건강보험적용 제외, 내국인 진료 금지

2005.01 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2007.12 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자로 내국인 허용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영리병원 부대사업 특례조항
-경자구역내 모든 의료법인 동일적용
  목욕장, 보양온천, 국제회의업

2008.1 경자법 시행령 국회통과 ◦경자구역내 영리병원 외국인 법인 투자금액 50억 이상

2011.04 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자유구역내 약국 설립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

2012.10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외국인 의료진 비율을 10%이상으로 규정
  (제주도는 제외)

제주도 
특별법

2006.0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주도 영리병원에 관한 사항을 전부 도조례를 통해 
  가능하게 함
◦원격의료, 의료인의 개설기관외 진료, 2개 이상 기관 
  진료 모두 허용
◦외국인 의료인 기준도 없음

의료법
개정

2009.1 의료법 개정
◦ 외국인환자 환자 유치 의료법에 최초 등장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 의료기관 +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 가능)

2009.0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기준 제정
외국인, 의료기관, 유치업자 기준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비율(5%이내)
등록절차, 등록증, 사업실적 보고 등)

2012.0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외국인 환자유치업자 자본금 1억원→ 일반여행업자는 0원
으로 완화함

관광
진흥법

2009.03 관광진흥법 개정
◦ 의료관광 활성화 최초 등장(2009.04
의료관광 활성화를 관광진흥법에 넣음
의료관광 유치업자 재정지원

2009.10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연관) ◦ 의료관광 유치, 지원 기관의 기준 및 지원내역 확정

2013.1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호텔업 종류에 의료관광업(메디텔) 삽입

음을 알 수 있다. 2012년까지 회장의 제트기 구입 등 회장 개인의 부를 쌓을 수 있

게 해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홍보가 지속되어 왔다. 심지어 버진아일랜드에 세

워진 페이퍼회사로 사기에 가까운 줄기세포 기술로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사업을 해 

온 조세회피 기업이다. 게다가 자산으로 홍보한 광산도 실체가 없고, 줄기세포도 효

과가 없으며, 줄기세포의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 사용한 독일과 유럽의 특허와 연구 

역시 허구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중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 역시 

2011년 발표한 중국 복지부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어 중단된 상태임을 밝

히고 있다.4)

대체 왜 이런 병원을?

표1. 정부가 추진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의 역사

4) http://www.yicai.com/news/2013/08/2965906.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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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싱가포르 영리병원 관련 규제 비교

 왜 안 들어올까?

그럼 외국투자 영리병원은 왜 안 들어올까? 한마디로 말해,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매우 낮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번 투자활성화대책과 

투자개방형 외국인 병원 규제완화의 초안이 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장사

례 조사 및 정책 제언- 의료, 교육, 관광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도 한국 규제수

준이 결코 높지 않음에도 수익성이 없어 투자유치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 중>

Ÿ 외국병원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인이 희박

- 중국 등에서는 경제특구와 바깥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하여 외국병원의 투자 유인

- 한국은 의료격차 적고 수도권 병원들과 경쟁 치열할 것으로 예상, 투자 유인 미약

특히 제주도의 경우, 규제가 거의 없으며 싱가폴은, 한국보다 규제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즉 현재의 규제완화가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규제완화를 통한 해

외진출 및 해외환자/병원 유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더 많은 규제완화, 더 많은 지원을 선택한 점이다. 그 결과, 해외진

출, 해외환자 유치 등 “해외” “관광”이라는 말만 붙으면 비영리법인의 직접 투

자, 영리목적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운영, 수익배분 등을 전부 할 수 있게 허용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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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지만 “해외” “관광”은 의료기관 사업 중 매우 일부이며 대다수는 해외

사업을 핑계로 국내용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 될까?

제주도에 싼얼병원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관련 내용을 찾는 과정에서 

설마 이런 병원 설립을 허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외국투

자 영리병원은 과연 실현가능할까? 정부는 송도 등은 수도권과 지리적 경쟁력이 없

어 수익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 진료의사와 이사회 비중을 제주도 수

준으로 없앤다고 수익이 보장될 리는 없다. 

정부는 외국병원의 방향을 기존 외국인투자병원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에서(인바운

드),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아웃바운드)과 해외환자 유치를 강조하고, 외국병원은 임

상시험+희귀/난치병 시술 특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전과 다르게 국내 병원

의 진출에 대한 내용이 강조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을 통해 해

외 환자 유치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상시험기준을 낮춰 

임상시험, 난치병 치료 목적의 영리병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즉 일반적인 진료병

원으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니 임상시험을 쉽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난치병 시술

을 쉽게 할 수 있는 유인을 줘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즉 ①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을 위한 비영리의료기관 직접 투자허용과 각종 지원 ②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 보험회사 환자유치업 허용 ③ 임상시험과 희귀난

치병 시술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료산업의 해외

투자활성화 방안이다. 

싼얼병원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1호병원의 승인이 늦게 되더라도 이런 정책기조는 더

욱 강화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해외환자용이 아니라 국내환자

용이라는 점이다. 이미 국내 영리병원은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위한 병원이 아니

다. 한국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투자와 수익 유출, 위험한 임상시험과 

검증되지 않은 희귀난치병 시술,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 “관광” “외화벌이”면 뭐든지 허용하는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기

존 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아

무리 투자하고 지원해도 해외 진출의 성과가 미미한 것이 확실하며, 국내 환자에게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만을 하고 있다. 사기기업에게마저 문턱을 열어주겠다는 정부

의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